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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의 주인 (막2:23~28)

(23)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24)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5)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26)그가 아비아달 대제상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7)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1.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꼭 드려야 한다고 배운 찬열이가 있습니다. 찬열이는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고, 특별히 오늘은 예배 기도도 합니다. 전날부터 
준비를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길에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주변에는 찬열이 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고 가게되면 찬양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던 찬열이는 어떻게 
행동했까요?

2. 바리새인은 구약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성서 
출애굽기(31:12~15), 민수기(15:32~36)를 살펴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안식일의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의 
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자르는 행동을 좋지 않게 보고 
묻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물음에 예수님은 무어라 말씀하십니까?(25)

3. 마지막 28절의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안식일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